
중국을 말할 때 흔히 지대물박地大物博(강역이 광활하고

물산이 풍부함)이라고 한다. 당대 한유韓愈의 평준서비

平淮西碑 에 나오는 말이다. 국토 전체 면적은 960만㎢

로 아시아 면적의 1/4이다. 남한이 10만㎢ 정도이니 대

략 96배 정도 크다. 동서 길이 약 5200㎞, 남북 길이

5500㎞로 남북이 조금 더 길다. 대체적으로 동쪽은 산악

이 많아 인구가 적고, 서쪽은 평지가 많아 인구가 조밀하

다. 그래서 동고서저東高西低라고 한다.

주례周禮 의 고공기考工記 에 귤이 회하淮河를 건

너 북으로 오면 탱자가 되고, 앵무새는 제수濟水를 넘지

못하며, 오소리는 문하文河를 넘으면 죽고 만다. 모든 것

이 땅의 기운 때문이다. 라고 했다. 북방의 토양은 황토

와 흑토인데 주로 기장(서직黍稷), 고량, 대두, 백면을

주식으로 삼았다. 농경을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

쳐야만 했고, 이를 통해 협력정신, 호방하고 강건한 정신

이 진작되었다. 붉은 색을 띠는 남방의 토양과 풍부한 수

량으로 남방인들은 대미大米(쌀)가 주식이었다. 논농사

는 굳이 많은 이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넉넉하게 생산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함

께 모여 무엇인가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넉

넉한 소출량으로 인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생을 영위하

는데 부족함이 없다. 남방은 강수량이 풍부하여 강과 호

수가 많고 북방은 반대로 건조하고 초원이 많다. 그래서

남선북마南船北馬라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북방과 남방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북방이 있으

니 남방이 있으며, 남방이 있으니 북방이 있다. 게다가 중

국에서 북방과 남방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대만

의 지리학자인 진정상陳正祥의 중국문화지리 (삼련서

국, 1983)에 따르면, 남방이라는 개념은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남쪽으로 하향화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당송시대에

는 일반적으로 회하와 한수漢水 이남을 남방이라고 불렀

으며, 회하와 진령秦嶺을 분계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명

대에 들어오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명대에 취사

取士를 위해 지역을 구분하면서 남북의 한계를 정한 것을

보면, 남방이 지금의 장강長江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말

해 장강이 당시 관방에서 인정한 남방과 북방의 한계선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현대 중국인들은 더

욱 내려가서 남령南嶺을 중심으로 그 아래를 남방이라고

부른다. 진정상은 당대 이전의 남방 개념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는데, 당대 이전 특히 진한秦漢 무렵에는 일

반적으로 황하를 중심으로 그 남쪽을 남방이라고 칭했다.

남방의 개념이 이처럼 점차 위도상의 변화를 보인 것

은 중국 문화의 발생지가 북방이라는 데에 근거한다. 하

상주夏商周 문화를 중국 문화의 적자嫡子로 본다면 당연

히 중국 문화의 발생지는 북방, 이른바 중원이라는 점에

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래의 고고학적 발

굴 성과에 따르면, 중원 이외 여러 곳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나름의 찬란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남만南蠻으로 칭해졌던 장강 중하류 일대에는 하모도河

姆渡 문화, 서남이西南夷로 칭해졌던 지금의 사천성 일대

에는 황금가면으로 유명한 파촉巴蜀 문화가 자리했다. 그

리고 지금의 동북 지역에는 미스터리한 홍산紅山 문화가

우뚝 섰다. 다만 중원 문화가 우세했다.

중국은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영가지란永嘉之

亂(307~312년), 안사지난安史之亂(755~763년), 정강지

난靖康之亂(1126~1127년)을 계기로 문화의 중심이 북방

에서 남방으로 천이遷移되었다. 세 번의 난리로 말미암아

북방의 왕실,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백성들 또한 이삿짐을

싸서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것이 남방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북방

사람들이 남방으로 이주하게 된 근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북방의 자연은 지금처럼 황폐화하지 않았다. 하상

주가 자리한 황하 중류(하남, 섬서성 일대)는 본래 풍부

한 산림과 수원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문명 발전은

다른 한편으로 자원의 고갈이라는 대가를 요구했다. 문화

의 중심지라는 명예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이들의 전쟁

으로 얼룩져야만 했다. 자원의 고갈, 산림의 황폐화는 수

자원의 고갈로 이어졌다. 이미 기원전부터 이루어진 관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근에 허덕이는 이들

은 한서 에서 말했다시피 식인食人도 마다하지 않는 지

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북방이 황폐화되고 있을 때 남방은

점차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북방과 남방이라는 지역적인 구분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낳았다. 당연히 남북 사람에 대한 담론이

없을 수 없다. 남북조에서 수나라 교체기에 남방에서 살

다가 북방으로 이주한 안지추는 안씨가훈顔氏家訓 치가

治家 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동江東 부녀는 외부 사람과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

다. 심지어 친가조차도 때로 수십 년 간 왕래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보내 예물을 전달하여 은근한 정을 전달할

따름이다. 그러나 업하(지금의 하남성 일대) 풍속은 달

라 집안일을 모두 부녀가 하는데, 곡직曲直을 따지기 위

해 소송을 하거나 손님을 초청하고 환송하는 일까지 모

두 도맡는다. 마차를 탄 부녀들이 거리와 골목마다 가득

하고, 비단옷을 입은 부녀들이 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다. 아들을 위해 관직을 구하거나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항주恒州와 대군代郡의 북

위北魏 유풍인가? 남방은 가난할지라도 외면적인 치장을

중시하여 거마나 의복이 모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집안의 처자들은 춥고 배고픔을 면할 수 없다. 하

북의 인사人事(교제)는 주로 부녀가 주로 처리하는데,

능라 비단이나 금은 비취가 빠질 수 없는 물건이다. 하지

만 집안에 있는 말이 비루먹은 듯 마르던 노복들의 얼굴

이 누렇게 뜨던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숫자만 맞으

면 될 뿐이다. 부부지간에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예는커녕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북 일대의 부녀들도

방직을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지만 비단에 수를 놓고 바

느질하는 솜씨는 강동의 부녀를 따라갈 수 없다.

근대에 들어와 남방과 북방의 지리적 차이에 근거하여

남북 학문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는 유

사배劉師培이다. 그는 국수학보國粹學報 제 9기에 실린

남북학파부동론(南北學派不同論) ( 유사배학술논저 ,

절강인민출판사, 1998)에서 남북 학문의 차이를 논구한

바 있다. 그는 황하 유역을 북방, 장강유역을 남방으로

통칭하여 남북의 정확한 분계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지

리환경 결정론의 창시자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확장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몽테스키외의 지리환경

결정론 의 영향을 받아 지리적 차이가 학술 문화의 차이

를 불러왔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의 논의는 이후 남북 문

화론의 시발이자 토대가 되었다.

이렇듯 남방과 북방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차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서尙書 에 이르길, 북방 사람이

면서 남방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 남방 사람이면서 북방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가 귀한 상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옳다. <심규호 제주국제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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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사람이면서 북방 모습 가진 자가 귀한 상

6. 남방과 북방

북방의 황토고원.강수량이 풍부해 강과 호수가 많은 남방에 비해 북방

은 건조하고 처원이 많다.(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은 강남 수향(水鄕)

의 오봉선(烏蓬船).
사진 아래 왼쪽은 청두(成都) 삼성퇴(三星堆)의 황금가면.서남이(西

南夷)로 칭해졌던 지금의 사천성 일대에는 황금가면으로 유명한 파촉

(巴蜀) 문화가 자리했다.오른쪽은 홍산문화유적지 출토 옥룡(玉龍).


